
성명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한 윤석[ ] 
열 정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.

오늘 오전 시 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9 36 . “
집시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토로하. .”
며 남아 있는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스스로 몸에 불을 댕겼다 서울에 있는 화상. 
전문병원에 헬기로 이송된 동지는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있다.

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이 끝내 이 상황을 만들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동지를 분신에 이. 
르게 했다 예견된 일이었다 건폭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부. . ‘ ’
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회에 걸친 압수수색 여 명의 소환조사13 , 950
와 명의 구속자를 만들어 내는 탄압의 과정에서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15
는 극단의 저항으로 이어졌다.

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년이 지나는 동안 민생은 파탄 났고 오로지 한미동맹에만 치중하1 , 
며 사대매국굴욕외교로 국가와 노동자 시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불통의 극치를 달리, , 
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기어 다니며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대. 
한 반성과 성찰 없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직 시대착오 시대 역, 
행적 노동 개악과 노동조합 때리기 노조탄압뿐이었다 오늘 동지의 분신은 이에 대한 항거이. 
며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투쟁의 선언이다. 

민주노총은 오로지 동지의 무탈한 생환을 바란다 또한 동지의 분노의 마음을 전 조합원의 가. 
슴에 담을 것이다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조성한 노조 때리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동지를 . , 
분신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나갈 것이다.

윤석열 정부는 당장 동지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하라 건설노조에 대한 . 
부당한 탄압에 대해 사죄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이 경고를 허투루 듣는다면 . 
그 대가는 정권의 폭망으로 연결될 것임을 명심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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